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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2015년(9.2%), 2016년(9.8%)에 이어 2017년(9.9%)로 2000

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8). 뿐만 아니라 청년 비

경제활동인구인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의 비율도 18.5%로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 평균인 15.5% 보다 높

아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 문제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에도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대다수의 국가들은 중·고교 졸업자의 NEET 비율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대학 졸

업자의 NEET 비율이 24.4%로 OECD 국가 평균인 12.9%보다 현저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OECD, 2015). 이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 졸업자의 구직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노동시장에서 대학 졸업이라는 조건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구직난 속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스펙 쌓기와 같은 추가적 취업준비활동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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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stress coping styles on job-seeking stress 

experienced by university student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324 junior and senior students (151 males 

and 173 females) from six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who were preparing for employment. They were asked 

to respond to a written questionnaire to measure research variables for the Job–Seeking Stress Scale, the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Scale, and the Ways of Coping Checklist.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descriptive 

statistics and a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job-seeking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revealing that students 

with a high level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job-seeking stress. Second, both 

emotion-alleviation coping style and wishful thinking coping style increased level of job-seeking stress. In addition, 

problem-focused coping style had a negative influence on job-seeking stress, whereas social support seeking coping 

style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it. The results suggested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reduce job-seeking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by changing either social comparison or stress coping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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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주·박주희

‘88만원 세대’, ‘삼포 세대’와 같은 신조어의 주인공이 되는 등 심

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실제로 구직 취업포탈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포탈 알바몬에서 대학생 7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 82.9%의 대학생이 ‘취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답한 것으

로 나타나 취업 준비가 대학생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Huh, 2017).

초기 성인기에 속해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 

외에도 친밀성 탐색, 또래 몰입, 시민의식, 배우자 선택 등의 중

요한 발달과업들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취업 문

제로 인해 이를 숙고 할 수 있는 심리적 여유가 없어 다양한 발

달과업 추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Schulenberg, 

Bryant, & O’malley, 2004; Shiner & Masten, 2002). 또한 취

업 준비 과정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대학생들은 주관적 

안녕감이나 행복감이 감소하고 불안과 우울과 같은 정서 문제를 

일으키며 알코올, 약물남용 문제의 발생과 자살사고 경향 및 자

살 위험성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이 야기된다고 보

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취업 스트레스는 섭식과 수면의 변화와 

같은 신체적 반응의 변화를 가져와 개인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

는 요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Atkinson et al., 2003; Ibrahim 

et al, 2013; Kim & Chae, 2014; Krueger & Mueller, 2011) 스

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개입이 요구된다. 선행 연구에서 스트레스를 보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 스트레스를 자극으로 보는 관

점, 둘째, 스트레스를 외부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보는 관점, 셋째

로 스트레스를 자극과 반응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있

다(Kim, 1987; Lazarus & Folkman, 1984).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세 번째 관점에 기반을 두어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

극과 이로 인한 반응을 포함하고자하며, 노동시장의 제약, 직업 

정보 부족, 목표 직종과 전공의 불일치, 취업 준비에 대한 부담감 

등과 관련한 내적 혹은 외적 요구로 인해 유발되는 심리적·신체

적 반응을 취업 스트레스로 정의하고자 한다.

사실 대학생들이 다양한 발달과업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취업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고용시장

이나 채용경향이 개선되는 것이나 이는 취업률과 채용조건과 같

은 사회 경제적 조건이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개인 스스로가 결정

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동일한 사회적 상

황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취업 스트레스를 느끼는 수준은 서로 다

른 것으로 나타나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게 된다면, 취업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위한 계획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선행 연구 결과들은 그 중에서도 타인과의 비교 관련 요인이 대

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

사하고 있다(Park, Kim, & Jung, 2009; Sheeran, Abrams, & 

Orbell, 1995).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 대학생의 타인과의 비교경

향에 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이 타인과의 비

교를 통해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려는 경향이 더 높으며, 개인주의 

문화권에 비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타인과의 비교가 더 많이 일

어난다고 나타나 대학생들의 ‘비교’관련 요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Jang, 2009).

이 전의 비교 관련 연구에서는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

람과의 상향비교가 분노, 열등감 같은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의 하향비교가 안도감, 주관적 안녕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반응 등을 유발한다고 나타났다(Molleman, Pruyn, 

& Van Kinppenberg, 1986; Wills, 1981). 그러나 후속 연구들에

서는 하향 비교를 통해 순간적인 우월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를 통해 생성되는 감정은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정도로 강력

하지 않으며 비교 대상과 동화가 발생하는 경우 자신의 삶까지 부

정적으로 인식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비교의 방

향과 관계없이 빈도가 증가하게 되면 삶에 대한 불만족과 같은 부

정적 정서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Chae, 2003; 

Suh et al., 2013; White et al., 2006). 이에 사회비교와 관련하여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관점은 의견, 능력 등의 측면에서 타인과 비교

를 자주하는 개인의 성향에 초점을 둔 관점이다. 해당 관점에서는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타인이 존재 

시 빠르고 자동적인 비교를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의견과 능력을 

평가한다고 본다(Gibbons & Buunk, 1999).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

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부정적 평가에 민감해지는 등 정서적인 어

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Kim, 2016; Kim & Lee, 

2012a; Schneider & Schupp, 2014). 이를 종합해보면 사회비교

경향성은 의견, 능력 등의 측면에서 타인과 자신이 일치하는지 혹

은 비슷한지를 알기 위해 비교를 자주 하는 성향으로 정의되며, 스

트레스와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일

관성 있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와 국외의 선행 연구에서 사회비교경향성과 취업 스트레

스 간의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없었으나 사회비교경향

성이 진로목표불일치, 진로 미결정 등에 미치는 영향이 보고되고 

있어 취업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중요 요인이 될 가능성을 뒷받침 

하고 있다(Kim & Lee, 2012a; Yoo & Lee, 2016). 또한 사회비

교경향성과 취업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보다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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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서 실업자들이 고용자 그리고 다른 실업자들과 자신을 비

교함에 따라 자기존중감의 손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업

상태에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정서적 어려움이 발생되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Sheeran, Abrams, & Orbell, 1995). 그러나 관

련 선행연구들은 구직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보다는 전반적

인 진로 결정 과정에서 겪는 부적응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근무 경험이 있으나 현재 실업 상태인 실업

자를 대상으로 하여 첫 직장을 구하는 취업 준비생들의 취업 스

트레스와 사회비교경향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제한

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직장으로 과업이 전환되는 

대학생 시기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며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불

확실성을 감소시키고자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Arigo & 

Cavanaugh, 2016; Gibbons & Buunk, 1999). 따라서 과업의 

전환기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인과의 비교가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스트레스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는 취업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나

타나는 비교와 관련된 특성 뿐 아니라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 하

는지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부

정적인 사건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이 사건들에서 파생되

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는 개인의 노력으로 가능한 부분이며, 

대처가 개인의 심리적·신체적 안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

이다(Dardas & Ahmad, 2015; Kim, 2014; Thomas & Savoy, 

2014). 즉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에게 부

담이 되거나 자신이 소유한 자원을 넘어섰다고 평가되는 내적 혹

은 외적 요구를 다루기 위한 인지적, 행동적 시도로서 취업 스트

레스 수준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구분하는 방법은 연구자마다 다소 차이

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다

스리거나 변화시키려는 문제집중적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방식과 스트레스 자극으로 유발된 부정적 정서반응을 조절

하려는 정서완화적 사고 대처방식,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으로 구

분해왔다(Kim, 1987; Lazarus & Folkman, 1984). 또한 스트

레스 대처방식과 취업 스트레스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에 따르

면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 할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높

은 경향이 있음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Kim, 2014; Yoo 

& Shin, 2013). 그러나 사회적 지지추구, 문제집중적 대처방식

을 사용 할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결과와 유

의한 영향이 없었다는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 각 연구별로 차이

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Jung, 2017; Kim, 2014; Yoo & Shin, 

2013). 이 같은 결과는 연구 대상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선행 연구들에서는 1〜4학년

을 대상으로 표집을 진행하여 취업을 준비를 하는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반

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인 3, 4학년 학생 중 실제로 취

업 준비를 시작하여 구직 활동을 앞두고 있는 학생을 연구 대상으

로 한정하여 대학생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보다 명확히 규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취업 준비를 시작한 3, 4

학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비교경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이 취업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때 취업 준비는 자신이 목표로 한 직종과 영역에서 자신의 취업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건을 갖추려는 노력으로서 자격증 

취득, 인턴십과 현장실습, 취업관련 행사 참여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상담적 개입에 있어 구체적인 실

천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 목

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취업준비 대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 취업 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취업준비 대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취업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지역에 위치한 6개 대학의 3, 4학년 대

학생 324명으로 남학생 151명(46.6%)과 여학생 173명(53.4%)이

었다. 연구 대상의 학년은 3학년이 93명(28.7%), 4학년이 231명

(71.3%)으로 4학년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전공별 분포는 인문사

회계열이 216명(66.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공계열이 91명(28.1%)의 비율로 뒤를 이었다. 본인이 주관적으

로 보고한 가정의 경제수준은 중 이상이라고 보고한 인원이 255

명(78.7%)으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중하 이하가 69명(21.3%)

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지각하는 성적 수준을 중이라고 보고한 

인원이 174명(53.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

며, 중상 이상이 96명(29.6%), 중하 이하가 54명(16.6%)이었다. 

취득한 자격증의 개수를 1개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80명

(86.4%)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학생이 자격증 혹은 자격점수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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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취업스트레스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Kim (2010)이 개발한 

취업 스트레스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취업과 관련한 문

제로 인하여 경험하는 부담감, 취업 관련 정보의 부족, 목표로 하는 

직종과 전공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심리적·신체적 반응을 측정하

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전체 문항 중 2개의 문항(5, 12)은 역채점 하

도록 되어 있고, ‘취업을 위한 준비가 많아서 힘이 든다’, ‘취업에 대

한 걱정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된다’ 등이 문항의 예이다. 가능한 총

점의 범위는 20점〜1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전체 20개 문항에 대

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91이었다.

2) 사회비교경향성

대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Chae (2003)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Gibbons & Bunnk (1999)의 사회비교경향

성 척도를 일부 수정·보완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능력과 

관련된 6개의 문항과 의견과 관련된 5개의 문항으로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

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체 문항 

중 2개의 문항(5, 11)은 역채점하게 되어 있다. 문항의 예는 ‘내

가 어떤 일을 잘 했는지 알고자 할 때 다른 사람들이 한 것과 내

가 한 것을 비교 한다’, ‘나는 나와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알고자한다’ 등을 포함한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1점〜5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

과 자신의 의견, 능력 등을 비교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전체 11개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a는 .82였다.

3) 스트레스 대처방식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Kim (1987)이 

번안하고 수정한 Lazarus & Folkman (1984)의 척도를 일부 보

완한 Shin과 Park (201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 

영역에는 문제집중적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방식, 정서

완화적 사고 대처방식,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이 있다. 문제집중

적 대처방식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생각되는 개인, 환경과 관

련된 문제를 직면하고 문제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말하며, 

‘일이 잘되어 나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변화시켰다’ 등이 문항의 

예이다.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방식은 스트레스 사건이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인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대처방식으로 문항의 

예로는 ‘문제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였다’가 있

다. 정서완화적 사고 대처방식은 스트레스로부터 유발되는 감정 

상태를 통제하려는 노력으로 ‘그 일을 잊기 위하여 다른 일이나 

활동을 하였다’ 등이 문항의 예이며,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은 스

트레스 상황과 사건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을 상상

하는 대처방식으로 ‘일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공상이나 소

망을 하였다’ 등이 문항의 예이다.

이 척도는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대처방식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집중적 대처, 사회적 지지추

구 대처, 정서완화적 사고대처,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을 측정하는 

문항은 각각 21개, 6개, 23개, 12개의 문항이 있으며, 총 6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문제집중적 대처방식 21점〜84점, 사회

적 지지추구 대처방식 6점〜24점, 정서완화적 사고 대처방식 23

점〜92점,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 12점〜48점이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의 각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 계

수 Cronbach’s a는 문제집중적 대처방식 .79,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방식 .70, 정서완화적 사고 대처방식 .71, 소망적 사고 대처

방식 .64였다.

3. 조사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서울 소재 여섯 개 대학의 취업정보센

터, 채용설명회, 학생라운지와 ‘취업과 성공’, ‘취업역량개발’ 등

의 취업 관련 강의에서 이루어졌다.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

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취업 준비를 시작하였다고 응답

한 3, 4학년 대학생에게 질문지가 배부되었다. 또한 대학원 진

학 혹은 입사 예정으로 진로가 정해진 대학생은 표집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총 405부를 배부하고 370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91.4%였으

며, 이 중 취업 준비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응답하거나 취업 준비 

기간을 0으로 응답한 29부의 질문지, 최소 1개 이상의 척도에 응

답하지 않거나 모든 문항을 동일한 값으로 평정하는 등 불성실한 

응답으로 자료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17부의 질문지를 제

외한 후 총 324부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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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ver. 24.0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취업 

준비를 하는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사회비교경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측정 변인 별로 평

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

하고 분산팽창요인(VIF)을 통해 다중공선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취업 준비를 하는 대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 학년, 전

공계열, 경제적 수준, 성적 수준, 자격증과 자격점수의 개수를 통

제한 후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은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사회비교경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이었으며, 각 변인

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산출한 기술통계 값은 Table 1

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총점의 평균은 58.44점으로 나

타났다. 이를 5점 평정척도의 문항 평균 점수로 환산하면 2.92점

으로 5점 평정척도에서 중간 값인 3점의 ‘보통이다’와 유사한 수

준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수준은 보통정

도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비교경향성의 총점

의 평균은 40.07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5점 척도의 문항 평균 점

수로 환산하면 3.64점으로 3점의 ‘보통이다’와 4점의 ‘약간 그렇

다’ 사이에 해당되는 점수이며 연구 대상 대학생의 사회비교경향

성 수준이 다소 높은 편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문제집중적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 정서완화적 사고

대처, 소망적 사고대처의 평균이 각각 57.82점, 16.27점, 55.35

점, 34.02점이었으며, 이를 4점 척도의 문항 평균 점수로 환산할 

경우 문제집중적 대처가 2.75점,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가 2.71

점, 정서완화적 사고대처가 2.41점, 소망적 사고대처가 2.83점

이었다. 즉 각 대처방식별 문항 평균 점수는 척도의 중간 점수인 

2.5점을 상회하여, 특정 대처방식을 집중적으로 사용한다기보다

는 각 유형을 고르게 보이고 있는 편임을 나타냈다.

2. ‌�취업 준비 대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취업 준비 대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

Table 1. Score Range and Means of Research Variables (N=324)

Variables Possible score range M (SD) Mean of item score

Job-seeking stress 20-100 58.44 (14.01) 2.92 (0.70)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11-55 40.07 (6.44) 3.64 (0.59)

Stress coping styles Problem–focused coping 21-84 57.82 (5.92) 2.75 (0.28)

Social support seeking coping 6-24 16.27 (2.82) 2.71 (0.47)

Emotion-alleviation coping 23-92 55.35 (6.79) 2.41 (0.30)

Wishful thinking coping 12-48 34.02 (3.97) 2.83 (0.33)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N=324)

1 2 3-1 3-2 3-3 3-4

1. Job-seeking stress -

2.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21** -

3. Stress coping styles

  3-1. Problem–focused coping -.15** -.02 -

  3-2. Social support seeking coping .08   .23**   .38** -

  3-3. Emotion-alleviation coping  .37**  .06  -.07**  -.04** -

  3-4. Wishful thinking coping  .22**   .20**   .41**   .24**  .32** -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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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앞서 측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의 적률상관 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된 바

와 같다. 또한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

산팽창지수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0.93〜0.99, 분산팽창지

수 값은 1.01〜1.08로 나타나 각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 계수는 1.96

으로 잔차의 독립성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 준비를 하는 대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과 스트

레스 대처방식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통제 변인인 성, 학년, 전공계열, 경제적 수준, 성적 수준, 자격증

과 자격점수의 개수와 함께 사회비교경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을 예측 변인으로 투입한 전체 회귀모형(F=11.46, p＜.001)은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1단계에서 투입한 통제변인들은 종속변인의 약 15%를 설명

하였으며, 통제변인 중 전공과 자격증 수를 제외한 네 개 변인

이 취업스트레스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

(b=.17, p＜.01)은 취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자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남자 대학

생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년(b=.12, p＜.05)이 취

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졸업을 앞

둔 4학년 대학생이 3학년 대학생에 비해 취업 스트레스를 더 많

이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경제적 수준(b=-

.12, p＜.05)을 낮다고 지각할수록, 자신의 성적 수준을(b=-.11, 

p＜.05)을 낮다고 지각할수록 더 많은 취업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2단계에 투입된 사회비교경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3개 하위 요인인 문제집중적 대처방식, 정서완화적 사고 대처방

식,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은 모두 취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의견과 능력을 타인

과 비교하는 성향인 사회비교경향성(b=.11, p＜.05)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또한 문제집중적 대처방식

(b=-.19, p＜.01)은 취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생각되는 문

제를 직면하고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같은 적극적인 대처

를 할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낮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에 정서완화적 사고 대처방식(b=.26, p＜.001)과 소망적 사고 대

처방식(b=.16, p＜.01)을 많이 사용 할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높

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로부터 유발되는 

감정 상태를 통제하려고 노력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거리

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을 상상하는 등의 대처방식을 사용할수록 

취업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스트레스 대

처방식 중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방식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1단계에 투입된 성, 학년, 전공계열, 경제적 수준, 성적 수준, 

자격증과 자격점수의 개수 등의 통제변인은 총 변량의 15%를, 2

단계에서 투입된 사회비교경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문제집중

적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 정서완화적 사고대처, 소망적 사

고대처)은 추가로 13%를 설명하여 회귀방정식에 포함된 변인들

은 취업 스트레스 변량의 총 28%를 설명하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3, 4학년 취업 준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

비교경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문제집중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정서완화적 사고대처, 소망적 사고대처)이 취업 스트

Table 3.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Effects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Stress Coping Styles on Job-seeking Stress Experienced 
by University Students Preparing for Employment (n=324)

          Variable Step 1 (b) Step 2 (b)

Gendera .24***     .17***

Gradeb .16***   .12***

Majorc .08***  .06***

Family income leveld  -.13***   -.12***

Academic achievement  -.20***  -.11***

Number of certificates  .01***   .06***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11***

Stress coping styles

  Problem–focused coping   -.19***

  Social support seeking coping   .06***

  Emotion-alleviation coping    .26***

  Wishful thinking coping   .16***

   R²   .15***    .28***

  DR²   .13***

   F  8.92*** 11.46***

aDummy variable: female as 1, male as 0
bDummy variable: 4th grade as 1, 3rd grade as 0
c‌�Dummy variable: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department, arts and physical 
education Department as 1, Science and engineering department as 0   

dDummy variable: low of low, high of low as 1, others as 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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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서술하

면 다음과 같다.

취업 준비 대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과를 논의하기에 앞서 통

제 변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성별, 학년, 경제적 수준, 성적 수준

이 취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적으로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취업 스트레스를 더욱 많

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Choi 

& Lee, 2013; Yoo & Shin, 2013). 이와 같은 결과는 통계청에

서 2018년 발표한 20대 전체 취업률 중 남성이 58%, 여성이 42%

를 차지한 것을 볼 때 취업률의 차이와 같은 외적 환경을 비롯하

여 여성의 스트레스 민감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생물학적 관점으

로도 함께 설명할 수 있다(Sachs, Ni, & Caron, 2014). 뿐만 아

니라 학년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Choi & Lee, 2013; Park & Lee, 2013)와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결과는 취업이라는 과업을 3학년보다 4학년

이 보다 직접 체감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로 

해석되며,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취업 준비 관련 프로그

램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자신의 성적 수준을 낮게 지각할수록 높은 수준의 취

업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성취 수준이 취업 스

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선행 연구(Yoo & Shin, 

2013)와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실제 대학에서 받은 

학점을 기준으로 개인의 성적 수준을 측정하였던 선행연구와 달

리, 본 연구에서는 자신이 지각한 성적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발생

한 결과의 차이일 수 있다. 따라서 학사경고자나 학점 수준이 낮

은 학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적에 만족하지 못하고 낮게 지각하

는 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

다. 이와 더불어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어려운 집단일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높은 경향이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

였는데(Yoo & Shin, 2013), 해당 결과는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

록 취업 준비를 위한 자격시험 응시, 인터넷 강의 시청 등에 발생

하는 지출에 대한 부담감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학교 차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공통적으

로 응시하는 외국어, 컴퓨터 등의 자격시험과 관련된 강좌를 제공

하고 책 공동 구매 등의 방법을 모색한다면 저소득 계층의 학생들

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 차원에

서는 저소득 계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할

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지방에서 면접을 보러 오는 경우 교통비의 

일부 금액을 지원해주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구직 과정에서 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에 따르

면 대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요인 중 

정서완화적 사고 대처방식,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이 취업 스트레

스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문제집중적 대처방식이 취업 스트레

스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대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

스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이 타인과 

의견, 능력 등의 측면에서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자주 파악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질수록 취업 준비 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비교경향성과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

를 살펴본 선행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간접적

인 연구로 높은 수준의 사회비교경향성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집

중을 방해하고, 자기능력에 대한 의심을 높이며 적응과정에서의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본 선행 연구의 결과의 그 맥을 같

이 한다(Park, 2014).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는 타인과의 비교 과

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 결과들에 기인한 것일 수 있

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사회비교경향성을 가질수록 

높은 자기의심 수준을 갖고 있었으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을 느끼게 되는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이 유발되었다(Elliot & 

Church, 1997; Ha, 2006; Kim & Lee, 2012b). 따라서 사회비

교경향성이 높은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주변의 친구, 선

후배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상태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감을 느

끼고 열등감, 자신감의 감소 등을 경험하며 취업 스트레스의 수

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높

은 취업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담 현장에서는 대학생들이 취업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할 때 타인과의 비교와 관련한 개인적 성향

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잦은 비교로 인해 발생하는 열등감이

나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가 있는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취업 준비 과정에서 타인과 자신을 빈번하게 비교하는 것은 오히

려 자신에 대한 불안과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을 인식하도록 돕고, 외부로 향해 있는 초점을 내부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스트레스 상황과 거리를 두고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정서완화적 사고 대처방식을 사용할수록 취업 준비 상

황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높은 경향이 있어 선행 연구(Ki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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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 & Shin, 2013)의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취

업 스트레스가 높은 경향이 있다고 나타났으나, 일부 선행 연구에

서는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의 사용이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다소 비 일관

적임을 알 수 있다(Kim, 2014). 이러한 차이는 연구 대상의 특성

에서 기인한 차이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

다고 응답한 4년제의 3, 4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선행 연구에서는 취업 준비 여부를 통제하지 않은 2년제 대학생

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취업 준비를 시작한 본 연구의 

대상들은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을 

상상하는 소망적 대처방식의 사용이 취업 준비 상황에 별 다른 진

전을 가져 오지 못하며, 높은 취업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보

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전공의 학생이 혼합된 반면 선행 

연구에서는 비서학이라는 단일 전공의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성별과 전공이라는 대상 특성의 차이도 존재 할 수 있으므로 소망

적 사고 대처방식과 취업 스트레스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뿐만 아니라 2년제, 4년제 

대학생 집단이 갖는 취업 스트레스의 양상의 차이(Han & Lee, 

2016)를 볼 때 2년제와 4년제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

른 취업 스트레스의 차이가 어떠한지도 추후 연구를 통해 밝혀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요인 중 문제집중적 대

처를 사용할수록 대학생들이 취업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선행 연구의 결과(Jung, 2017)를 지지하였다. 

즉 취업 준비 과정에서 서류 탈락, 자격증 취득 실패 등과 같은 상

황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거

나, 왜 탈락을 했는지에 대해 원인 분석을 하는 등의 대처를 할수

록 취업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문제집

중적 대처가 취업 스트레스 감소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Yoo & Shin, 2013)도 있어, 문제집중적 대처방

식이 취업 스트레스의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

하기 위해 추후 연구를 통해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방식은 취업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본 연

구에서 스트레스 대첩 방식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였던 문항의 내

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방식을 측정하는 문항의 예는 ‘내가 느끼고 있는 바를 누군가

에게 말하였다’, ‘존경하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 등으

로 취업 상황과 무관한 일반적 상황에서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를 경험하는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원의 제공이 관건이

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방식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방식의 영향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이

와 같은 맥락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정서완화적 사고 대처방식과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

이 취업 스트레스의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문제집중적 대처

방식이 취업 스트레스의 수준을 낮추게 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취업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조절하기 위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정서완화

적 사고 대처방식과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의 사용을 줄이고, 문제

집중적 대처방식의 사용을 강화하여 취업 스트레스의 수준을 감소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첫째, 각 대학의 상담소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제집중적 대처방식의 사용 빈도를 

높이고, 정서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대처의 사용 빈도를 낮출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 프

로그램을 실시한 Lee와 Son (2010)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스

트레스를 이해하기 위해 스트레스 일지를 작성하고, 스트레스 상

황에서 자신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대처방식을 자각한 후 대안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 처치 집단의 대학생들이 통제집단 학생

들보다 정서적 완화 대처의 사용이 감소하였으며, 문제중심적 대

처의 사용이 증가하였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이 주로 사

용하는 대처방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관해 학습하는 것이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변

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집단 프로그램에서는 구직 정보 

찾기, 관심 직종 현직자 인터뷰 해보기 등 취업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인 문제집중적 대처방식을 사용해 보며 집단원들 간의 변

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 효과적인 대처방식을 이해하고, 실천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직접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

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취업 스

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구직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을 

때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서 실질적인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Kim (2014)의 연구에 따르면 인턴십, 

산업현장 견학을 통한 경험 쌓기, 스터디 등의 취업 실전 준비행동

을 할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미지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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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킹과 자기소개서 작성 강의, 모의면접 등으로 진행된 취업 준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도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ung, Shim, & Lee, 2017). 취업 스트레스

는 취업에 성공함과 동시에 많은 수준의 스트레스가 감소될 수 있

는 영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준비를 통해 취업 가능성에 가까워

지는 문제집중적 대처를 하는 것이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수준

을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취업 준비 프

로그램을 마련하여 대학생들이 문제집중적 대처를 효과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면,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의 감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을 밝히면서 후속 연구를 위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지역에 소재

한 4년제 6개 대학의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 한 것이

므로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일반화하는 데 있어 주의를 요하

며, 추후 연구에서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확보한 표집과 함께 대

학소재지, 전공, 가정환경, 대학 성적 등의 다양한 변인들을 포괄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의 전공계

열 비율이 인문사회계열 66.7%, 이공계열 28.1%로 고르게 포함

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즉 국내 취업 시장의 특성상 인

문사회계열의 학생보다 공학 계열이 가질 수 있는 취업 기회가 많

아 각 전공별 취업 스트레스의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어(Cho 

& Jeon, 2016),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서는 각 전공계열의 

비율을 반영하여 연구대상을 표집할 필요가 있으며 전공 계열에 

따라 취업 스트레스 수준이 다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취업 준비 대학생의 개인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취업 스트레스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취업 관련 스트레

스는 사회적 제도와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복합적으로 좌우될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을 포함

하여 대학생들이 구직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들

에 대해 함께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충분한 

선행 연구 결과가 아직 누적되지 않아 사회비교경향성과 스트레

스 대처방식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는 것

에 그쳤다. 그러나 추후 연구가 누적이 된다면 사회비교경향성이

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어떻게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도 흥미로운 과제가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시사점과 의의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진로 영역에서 타인과의 비교가 개인의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어 왔으나, 첫 구직 과

정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에 사회비교경향성이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검증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구체적으로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은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둘째, 본 연

구에서는 대학생이 사용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라 취업 스

트레스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검증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정서완

화적 대처, 소망적 사고대처의 사용을 줄이고 문제집중적 대처의 

사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 예방과 감소를 위

한 프로그램 개발과 상담적 개입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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